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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4. 8.(화)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축·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 양념육 등 축산물(770건), 사과 등 농산물(240건), 주꾸미 등 수산물(144건) 수거

 -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및 식중독균 등 검사

 - 무인판매점 및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 위생점검도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돼지고기, 사과, 주꾸미 등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판매량이 많은 인기 제품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통계청): ('21) 83,334 → ('22) 94,795 → ('23) 

108,489 → ('24) 128,294억원

 <축산물 점검 계획>

 식약처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양념육, 돼지고기 등 축산물 77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로 온라인으로 돈가스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70곳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달걀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관리 ▲축산물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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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점검 계획>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과, 팽이버섯 등 농산물 240건과 장어, 주꾸미 등 

수산물 144건을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에 대해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축·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

할 예정이며,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변색, 부패취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 냉장 축산물 배송온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안내서/지침)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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